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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·협박 선동한 김정재 의원은 

대통령선거를 폭력과 혐오로 짓밟은데 대해 사과하라!

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중에게 폭력을 선동하는 극언을 선거 유세에서 내뱉고서 3일

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과나 반성의 한마디가 없다. 김정재 의원은 지난 5월 28일 경북 영

천시 선거유세에서 “대한민국 총알이 남아돌아도 이재명이 쏠 총알 한 발도 아깝지 않습

니까”라고 망언을 쏟아냈다. 

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정당답다. 김정재 의원의 폭력 선동 발언

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의 언어다. 합법적 절차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

거 과정을 공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폭력과 혐오로 짓밟았다. 

이번 대통령 선거는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공화국을 뿌리부터 흔든 내란 세력을 응징하고, 

망가진 민주주의와 후퇴한 국민의 인권을 회복하는 전환점이다. 12.3 내란의 밤, 온 국민

은 총칼로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하는 폭력 앞에 고스란히 노출됐다. 하지만 장

갑차를 맨 몸으로 막아 세운 위대한 국민들은 폭력에 굴하지 않고 탄핵으로 응징했다. 

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옹호 세력들은 수십 년간 우리 국민이 피 흘려 세운 민주주의를 

아무렇지 않게 짓밟았다. 폭력과 혐오로 일관한 윤석열과 극우 정치 세력은 민주주의와 

인권 등 우리 사회가 일구어 온 최저의 합의선마저 무너뜨렸다. 유례없는 폭도들의 서부

지법 침탈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. 폭력과 혐오를 부추기는 극우 정치가 만들어

낸 결과물이다. 

이 같은 극우 정치가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, 방탄유리 뒤에서 대중을 만

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을 만든 것이다.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월 치명적인 피습을 

당한 이래 실질적인 위협과 협박 속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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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참혹한 현실에 원인을 제공한 것에 처절하게 반성하며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

야 할 정당이 또다시 폭력을 선동하고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. 민주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

없는 공격이고 위협이다. 김정재 의원은 폭력과 혐오를 거부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

는 국민의 단호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. 우리의 공동체를, 우리의 민주주의

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생각인가.

우리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공격을 가한 김정재 의원과 국민의힘을 

응징해주실 것이다. 중앙선대위 여성본부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

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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